
50  201807  201807  51

박 물 관  탐 방

난계 박연(1378~1458)은 신라의 가야금 악사 우륵, 고구려의 거문고 대가 왕산악과 함께 우리나라

‘3대 악성’(樂聖)으로 꼽힌다. 난계의 삶과 예술혼을 담은 난계국악박물관이 고향인 충북 영동에 들어서 

있다. 이곳에선 우리나라의 다양한 국악기를 종류별로 만날 수 있다. 

글 임동근 · 사진 전수영 기자

난계국악박물관 

 ‘악성’ 박연의 예술혼 깃든 곳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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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선 초기 궁중음악은 신라 때부터 내려온 향악, 당나라의 당악, 송나라

의 아악이 혼재돼 있었다. 특정한 음악이 정해져 있지 않고 그때그때 취

사선택해 사용했다. 음악을 정리하라는 세종의 명을 받은 박연은 아악을 

정리해 궁중음악의 기본으로 삼았다. 박연은 음 높낮이의 표준이 되는 

12율관(律管)을 제작하고, 악기를 조율하는 데 쓰이는 편경도 만들었다. 

세종은 아악을 정비한 박연과 향악을 집대성한 맹사성의 의견을 들어 새

로운 궁중 제례음악을 탄생시켰다. 이것이 바로 유네스코 인류무형문화

유산에 등재된 '종묘제례악'이다. 박연이 이룬 업적은 현재까지 이어져 

국악의 바탕이 되고 있다. 난계가 '국악의 아버지'라 불리는 이유다.

현재 충북 영동군 심천면 고당리에 가면 박연의 영정을 모신 난계사, 생

가가 있다. 난계사 주변에는 국악기체험전수관, 영동국악체험촌이 들어

서는 등 국악마을이 형성돼 있다. 난계국악박물관에서는 그의 삶과 업적

을 들여다보고 우리나라의 다양한 국악기를 관찰할 수 있다.

국악을 이해할 수 있는 공간

난계국악박물관 첫 번째 공간의 주제는 '옥계폭포를 지나'로, 폭포가 있

는 산수화를 바라보는 박연의 그림이 방문객을 맞는다. 수려한 그림 속 

폭포는 난계가 어린 시절과 노년에 즐겨 찾아 대금을 불었다는 옥계폭포

다. 바로 옆 영상실에서는 난계의 삶과 음악적인 업적을 소개하는 영상물

이 상영된다.

두 번째 공간은 '국악을 이해하다'란 주제로 꾸며져 있다. 삼국 시대부터 

통일신라, 고려, 조선, 광복 이후까지 우리나라 음악의 역사가 일목요연

하게 설명돼 있다. 통일신라의 삼현(가야금, 거문고, 비파) 중 하나에 속

하는 악기인 '향비파', 목관악기인 '지' '적' '약', 박달나무 여섯 조각으로 

만든 타악기인 '박', 고구려 시대부터 아악에 사용된 관악기인 '소' 등 특

이한 모양의 악기가 함께 전시돼 눈길을 끈다. 그다음으로 국악에서 뛰

어난 업적을 남긴 박연, 왕산악, 우륵 등 '3대 악성'에 대한 설명이 이어진

다. 전시물 아래 모니터에서는 3대 악성의 업적과 역사적 의의를 알려주

는 2D 애니메이션 영상이 나온다. 뒤쪽에 있는 국악기 미디어 테이블에서

는 화면에 나타나는 국악기를 선택하면 해당 악기의 소리를 들으며 관련 

정보를 상세하게 얻을 수 있다. 박물관을 본격적으로 둘러보기 전 참고

하면 좋을 듯하다.

이어지는 공간에는 박연과 국악 관련 유물이 전시돼 있다. 가장 눈길을 

끄는 것은 난계와 송씨 부인이 함께 있는 조선 후기의 초상화. 홍색 관복

을 입은 후덕한 인상의 난계가 부인을 마주하고 의자에 앉은 모습이다. 

조선 시대 초상화 중 유일하게 부부가 함께 등장하는 초상화라고 한다. 

원본은 국립국악원에 있다. 이 그림과 관련한 이야기도 전한다. 어느 화

가가 난계 묘소에 왔다가 잠깐 잠이 들었는데 꿈에서 난계와 송씨 부인

을 만나고 나서 이 초상화를 그렸다고 한다. 

옆에는 임금이 박연의 진사과 합격을 증명하는 증표인 커다란 '왕지'(王

旨)가 걸려 있다. 왕지에는 '成均生員朴堧偉人(성균생원박연위인) 進士

第一人出身者(진사제일인출신자) 永樂九年四月(영락구년사월)'이라 씌

어 있다. 이렇게 출사한 박연은 대군이던 세종에게 글을 가르치는 세자 

시강원의 문학이 됐다.

초상화와 왕지 아래에는 세종이 창안한 악보인 '정간보', 조선 의궤와 

악보를 정리한 악서인 '악학궤범', 가사집인 '가곡원류', 거문고 악보인 

'금보' 등 국악 관련 고문헌의 복제본이 전시돼 있다.

세종실록에 나타난 박연의 업적

다음 공간부터 난계에 대한 본격적인 탐구가 시작된다. 우선 세종실록 속 

박연의 활약상과 업적을 영상으로 볼 수 있다. 영상은 박연이 세종에게 

악서 편찬, 12율관과 편경 제작 등을 청하는 내용이 주를 이룬다. 악공의 

처우를 개선해 달라고 청원하는 내용도 있다. 

모니터 아래에는 박연의 업적 중 하나인 12율관이 전시돼 있다. 율관은 

각기 다른 길이의 원통형 관을 서로 붙여놓은 형태로 음의 높낮이의 표

준이 되는 도구다. 박연은 기장 낱알 1천200알을 관에 채워 기본음인 

'황종'(서양음계의 높은 '도')을 내는 '황종율관'을 만들고, 이를 기준으

로 길이를 빼고 더해 다른 음을 내는 12율관을 제작했다. 

편경과 편종도 전시돼 있다. 양경순 문화관광해설사는 "편경과 편종은 

서양의 피아노처럼 다른 악기를 조율할 때 기준이 되는 것"이라며 "돌이

나 종의 두께가 각각 다른데 두꺼울수록 높은 소리를 낸다"고 설명했다.

한쪽에서는 조선 시대 악사의 복식을 관찰할 수 있다. 악기 연주자는 빨

간색 명주로 만든 홍주의(紅紬衣)를, 소리를 하는 사람은 흰색 명주로 

만든 백주중단(白紬中單)을, 박을 쳐서 전체 음악을 지휘하는 집박은 초

록색 녹초삼(綠綃衫)을 착용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1 난계국악박물관에 전시된 악사 의복 2 편종(왼쪽)과 편경 3 편경에 달린 ㄱ 자 돌 4 난계와 송씨 부인 초상화 복사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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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 / 국립국악원 제공 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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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NFORMATION
관람 시간 

09:00~17:00

휴관 

1월 1일, 추석 연휴, 매주 월요일, 

법정 공휴일 다음 날

관람료

어른 2천원, 청소년ㆍ어린이 1천500원

☎ 043-740-3886

➊ 지  지공이 5개로 취구에 별도 의취를 덧붙인 관악기 

➋ 훈  작은 항아리에 취구와 지공 5개를 뚫어 12음을 

낸다. 아악 연주의 신비감을 높여준다.

➌ 영고  한쪽에만 가죽을 댄 북 8개를 한 묶음으로 틀에 

매단 것이다. 음악을 시작하고 끝내는 데 쓰인다. 

➍ 축  나무 방망이로 나무 궤짝 밑바닥을 내리쳐 소리를 

내는 악기로 음악의 시작을 알린다. 

➎ 소  고구려 때부터 아악에 사용한 악기로 여러 개의 

대나무관으로 이뤄져 있다. 몸체는 봉황의 날개, 소리는 

봉황의 울음소리와 비슷하다고 해서 이름이 붙었다.

➏ 향비파  통일신라의 삼현 중 하나로, 울림통 위에 5개의 

줄이 12개의 괘에 얹혀 있다.

➐ 박  박달나무 여섯 조각으로 만든 악기. 음악을 시작할 

때와 마칠 때, 장단이 변할 때 쳐서 전체 음악을 지휘하는 

역할을 한다.

➑ 어  음악의 끝을 알리는 악기. 나무로 만든 엎드린 

호랑이 등에 27개의 톱니가 있다. 대나무 채로 치거나 

긁어서 소리를 낸다.

➒ 방향  작은 직사각형 쇳조각 16개를 위아래로 8개씩 

매단 악기. 쇳조각 두께에 따라 소리가 다르게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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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네스북 오른 세계 최대 북 '천고'

세 번째 공간의 주제는 '소리를 이해하다'이다. 국악의 12음계를 이해하

고 서양 7음계와의 차이를 확인해 볼 수 있다. 또 세종이 창안해 음의 길

이와 높낮이를 표시한 정간보와 서양 오선보를 통해 국악과 서양음악의 

다른 점을 엿볼 수 있다. 조선 역대 군왕의 신위를 모시는 서울 종묘에서 

매년 5월 진행되는 종묘제례악 연주도 영상을 통해 감상할 수 있다. 

네 번째 공간은 국악기를 볼 수 있는 '소리를 창조하다'이다. 현악기 코너

에는 손가락으로 줄을 뜯거나 활로 줄을 문지르거나 두드려 소리를 내

는 거문고, 가야금, 비파, 월금, 아쟁, 앙금 등이 전시돼 있다. 하프와 비

슷한 사다리꼴 모양의 '수공후', 봉황 모양의 '와공후', 부부 사이의 정을 

나타내는 '금'과 '슬'도 실물로 볼 수 있다. 

관악기 코너에는 가로로 잡고 부는 대금·중금·당적·지, 세로로 잡고 부

는 세피리·향피리·당피리가 있다. 작은 항아리에 구멍을 뚫어 신비한 음

을 내는 '훈', 날숨과 들숨에서 모두 소리가 나는 '생황'도 흥미롭다.

타악기 코너에서는 사물놀이에 사용하는 장구, 징, 꽹과리, 북은 물론 

박, 축, 어 등 특이한 모양의 악기를 볼 수 있다. 큰 잔치에 쓰이는 가로 

150㎝의 건고를 위시해 갈고, 진고, 중고, 용고, 교방고, 응고, 삭고, 뇌

고, 영고 등 북의 종류가 이렇게 많다는 것이 새삼 놀랍다. 한쪽에는 얼굴 

모양, 성격 등을 입력하면 사상의학에 따른 체질과 함께 각자에게 맞는 

국악기를 알려주는 코너가 있다. 피리, 해금, 가야금, 거문고 등 악기를 

선택하면 영상을 보며 헤드폰으로 연주를 들을 수 있는 공간도 있다. 2

층에서는 아시아 각국의 민속악기를 전시하고 있다.

박물관 인근 영동국악체험촌에는 기네스북에 등재된 세계 최대의 북인 

'천고'가 있다. 북 지름 5.5m, 무게 7t인 천고는 소 40여 마리의 가죽, 소

나무 원목 2만4천 재(15t 트럭 40대 분량)를 투입해 14개월 만에 완성했

다고 한다. 

1 난계 박연의 영정을 모신 난계사 

2 영동국악체험촌 안쪽에 전시된 세계 

최대의 북인 '천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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